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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채널 역성장에도
편의점 ‘나홀로 성장’

불황 속에서 편의점만이‘나 홀

로’선전하고 있다. 전국 편의점 점

포 수가 4만 개를 넘어서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에도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백

화점·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SSM) 등 대부분의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경기 침체로 매출 증가세가 

꺾이거나 역성장으로 돌아선 것과 

대조적이다.

12일‘헤럴드경제’에 따르면 편의

점 업체들은 지난해 호실적을 거뒀

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

테일은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

다. 작년 매출액은 5조9,461억 원으

로 전년 대비 2.9% 늘었다. 영업이

익은 3.7% 증가한 1,966억원으로 

집계됐다.

CU 관계자는“4분기의 경우 예년

보다 높은 기온 등 우호적인 영업환

경과 편스토랑, 포켓CU, 블랙위크 

행사 등 적극적인 마케팅이 효과를 

거뒀다.”며“일반 상품의 성장률이 

높았으며 상품군 구성 개선에 따른 

평균상품이익률이 높아져 영업이

익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

테일의 실적을 이끈 것도 편의점이

다. GS25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

비 4.7% 증가한 6조8,564억원을 기

직장인 75% ‘이직’ 계획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연봉’

직장인 10명 중 8명 가량이 이직을 계

획하고 있으며, 이때 가장 중요한 조건으

로‘연봉’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구인구

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558명

을 대상으로‘이직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인 75.3%는 이직 계획이 있으

며 이직할 기업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연봉’(34.9%)이 1위를 차

지했다. 

이어,‘복리후생’(16.2%),‘조직문

화, 분위기’(12.2%),‘야근 등 근무환

경’(8.4%)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연봉, 

근무환경 등 더 나은 조건과 커리어를 

위해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 계속해

서‘업무 적성’(7.6%),‘조직과 자신의 성

장 가능성’(7.2%),‘안정성’(5.6%),‘회

사 위치’(3.8%) 등의 조건이 이어졌다.

직장인들은 이직을 위해 하는 활동

으로는‘이력서, 경력기술서 업데이

트’49.1%(복수응답), ‘자격증 취득 준

비’(37.2%),‘관심기업 채용 확인’(36%), 

‘외국어 공부’(21.3%),‘업무 스펙트

럼 넓힘’(14.9%),‘성과 포트폴리오 정

리’(14.3%) 등의 순이었다.

주로 활용하는 경로는‘취업포털 채

용공고’(93.1%, 복수응답)가 압도적

으로 많았다. 이외에‘기업 홈페이지 

채용 공고’(20.8%),‘지인 및 친구 추

천’(16.5%),‘헤드헌터’(15.3%) 등의 답

변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퇴근 이후 시간’(44.2%)

에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주

말 또는 휴일’(27.7%),‘업무 중 틈틈

이’(23.7%),‘점심시간’(2.2%),‘출근 이

전 시간’(2.2%) 등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직을 준비할 때 어려운 점으로는‘나

에게 맞는 기업을 찾는 것’(56%, 복수

응답)을 1위로 꼽았다. 계속해서‘더 좋

은 조건으로의 이직이 어려움’(48.9%), 

‘회사생활과 이직 준비를 병행하는 

것’(36.6%),‘경력기술서, 이력서 등을 작

성에 부담’(24.4%),‘경력직 채용공고가 

적음’(21.6%), 들키지 않고 몰래 준비하

는 것’(21.1%)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록했다. 영업이익은 2,565억 원으로 

33.5% 늘었다.  

편의점의 성장 비결은 외형 확대와 

상품·서비스 차별성 확보에 있다. 

작년부터 편의점 근접 출점을 제한

하는 자율 협약이 적용되면서 새로

운 점포를 내는 게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으나 여전히 신

규 출점을 이어가며 몸집을 키워가

고 있다. GS25의 점포 수는 2018년 

1만3,107개에서 작년 말 1만3,899

개로 늘었다. CU도 같은 기간 1만

3,169개에서 1만3,820개로 증가했

다. 신선식품·즉석조리식품·가정

간편식(HMR) 등 마진이 높은 상품 

비중을 확대하고, 음식 배달·세탁

물 수거·전동 킥보드 충전 등 다양

한 서비스를 도입한 것도 주효했다.

편의점은 오프라인 유통채널 가

운데 유일하게 성장하는 업태이기

도 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 매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4.1%를 기록했다. 오프라인 유

통채널 매출 증가율이 0.9% 역신장

한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선전

한 셈이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는 5.1% 줄었

고, SSM은 1.3% 감소했다. 백화점

은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편의

점은 올 1월 들어서도 매출 증가율 

6.6%를 기록했다.


